
언어 사용 전략의 자동화와 초인지

최 영 환 (인천교육대학교)

목 차

1. 서론 4. 전략 전이의 교육적 함의

2. 언어 사용과 문제 해결 5. 결론

3. 전략의 자동화와 초인지

1. 서 론

국어 교육의 목적은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국어 사용 능력은

국어의 용법(language u sage)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사용(language u se)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국어 교육

의 모든 활동은 이러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국

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면 국어 교육을 매우 단순한 것으로 제한할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국어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통한 가치 교육

의 측면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언어 사용 능력의 개념을 매우 제한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언어 사용 능력을 단순한 것으로 보는 까닭은 기능

(skill )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능력 ability 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통합적

이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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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능력의 개념을 기능(skills )으

로 나누어 접근하면서 분절적으로 파악하는 기능관이 도입되었다. 언어 사용

능력을 여러 가지 하위 기능으로 나누고, 이것들을 위계적으로 유목화하여 각

단계별로 지도하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능관은 행동주의

적 관점에 서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 작용을 설명하기 어렵고, 인간의 정신 작

용을 행동과 같이 하위 요소로 분할하게 되어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지 못하

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타난 전략관은

반행동주의적 입장에서 정신 과정을 하나의 과정이며,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언어 사용 능력을 보는 관점의 변화에 대한 논

의는 박수자(1994:86)에서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1)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 변화 과정에서 각

단계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서로 관련이 되는 것인지 고려

하는 일이다. 흔히 기능관은 능력관을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기능관을 도

입할 때 능력관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며, 그 후에 등장한 전략관

역시 기능관을 대신하는 것으로 기능관이 잘못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점의 변화는 후자가 전자를 전적으로 대

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발

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관점이 서

로 전혀 다른 이론적 기반 위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론적 기반의

1) 박수자(1994)의 도표는 <읽기 지도 초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언어 사용 능력 전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기능과 전략이라는 개념이 국어 교

육의 여러 영역 중 읽기 영역에서 가장 폭넓고, 깊게 적용되어왔지만, 이것은 말하기듣기

쓰기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① ②

능력(ability ) → 기능 (sk ills ) → 전략 (str at e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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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곧 현상 전체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으므로,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2 . 언어 사용과 문제해결

(1 ) 기능과 전략의 개념적 문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 사용의 필수 구성 요소인 언어 기호와 언어

기호의 사용 과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언어 기호는

의미 구성의 필수 요소로 자동화되어야 하며, 언어 기호의 사용 과정은 의미

구성 과정으로 자동화되기도 하고, 인식의 대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언어 사

용의 필수 요소인 언어 기호를 사용하는 능력이 자동화되면 기능이라고 하고,

의미 구성 과정은 전략이라고 하여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별은 언어

기호와 언어 기호의 사용 과정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언어

기호의 사용 과정이 자동화될 경우 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 기호의 사용 과정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있는데, 전략관에 의하면 이것은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언어 사용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위 기능(sub - skills )이라고

보는 견해가 기능관인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 언어 사용 능력을

하위 기능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기능의 개념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위 기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언어 사용 능력이 낮은 하위 기능을

학습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해서 점차 높은 단계의 기능으로 진행된다는 가정을

비판하고, 각 단계를 분절하여 분석된 하위 기능들의 총체가 곧 언어 사용 능

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언어 사용 능력이란 단순히 하위 기능들이 복합

된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과제에 알맞은 형태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기반으로 언어 교육을 할 때 하위 기능들을 단계

적으로 가르치거나 평가하지 않고, 과제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을 가르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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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의 언어 사용을 가르치고 평가하고자 한다. 즉 언어 사용을 유목적적인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고, 과정 자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언어 사용

과정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매우 보편적으로 수용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사용 과정이 하위 기능들을 필수 요소로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위 기능들의 합이 언어 사용 능력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언어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하위 기능들을 학습하면

언어 사용 능력이 자동적으로 신장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한계가 곧

하위 기능들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언어 사용

은 여러 가지 하위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밀접하게 연결

되어 사용되는데, 그 연관 방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어려울 뿐이다.

사실 기능과 전략의 혼란은 이들의 개념 정의에서 기인한다. 노명완(1992)은

기능(skill)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부터 추론되어야 하는 추상적인 구성 개

념 으로 규정하고, 기능의 의미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한가지 기능을 구성하

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의 총화로서 개개인의 특성을 초월한 일반적인 의미

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것으로서 어떤 행동

을 수행하는 데 동원되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능을 행동주의적

인 관점에서 본 것으로 관찰가능한 것, 인간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에 제한하

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전략(str at egies )은 목표 지향적인 인지 과정 (E .D.

Gagne et al., 1993:35)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거나 다른 수행을 통해 드러

나게 된다. 정신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여

최근까지 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런데도 전략이 기능을 대

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행동주의적 관점의 쇠퇴와 인지심리학과 구성주의

적 관점의 등장 때문이다.

기능과 전략은 각각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과정과 요소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능은 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

조주의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일반적으로 기능을 세분하여 하위 기능을 설

정하고, 각각의 기능 사이에 위계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는 많다. 기능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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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학습자의 실제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함으로써 드러

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의도적인 학습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전략은 학습 가능성, 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정신적인 것으로, 과정 중심적이다. 전략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

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체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하지만,

각각의 전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명확한 틀이 밝혀지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언어 사용 전략이라고 제시된 것들도 매우 일반적인 것일 뿐 각 영

역별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전략의 특성

이 학습자와 언어 사용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개입되는 것으로, 개인마

다 전략이 다르고,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전략이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

나, 이는 명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해도, 그 전략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2 ) 문제 해결로서의 언어 사용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어의 기능과 전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표현하고 이해하

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기능이나 전략이라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표현과 이해에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기

능이나 전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기능이나 전략이 문제 해결

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이나 관련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능이나 전

략은 문제 해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게 되면, 이러한 차이를 쉽게 설

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존재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문제 해결 과정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현재 상황,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

지 과정이나 경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문제 진술은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

하여 문제 해결자의 기억 중 장기 기억 속에 존재하는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것

으로 전략적인 언어 사용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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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억의 인출이 용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과정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

자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자신이 소유한 지식 및 능력을 확인하는 일을 모

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제 해결의 수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수단이나 과정은 위의 두 가지가 분명하게 결정된 후에 여

러 가지 과정이나 수단을 비교하여 더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언

어 사용에도 문제 해결의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 . D.

Gagne (1993:211- 216)에 의하면 언어 사용 능력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 다르다. 능력이 있는 언어 사용자와 능력이 부족한 언어 사용자를 비교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① 인식 패턴의 크기, ② 기억의 양, ③ 기능 수행의 속도,

④ 문제 진술의 깊이, ⑤ 문제를 잘 진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⑥ 자기 조절

기능 등 여섯 가지 면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해보면, 언어

사용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 ① 개념적 이해, ② 자동화된 기초 기능, ③ 구

체적인 영역의 전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난다. 개념적 이

해란 이미지나 명제, 명제들의 선적인 순서 등으로 단기 기억에 저장된 스키마

라고 할 수 있으며, 문제를 깊이 있게 진술하고, 의미 형태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자동화된 기초 기능이란 과정적 지식 구조에 저장된 것으

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억 장치를 더 큰 단위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영역의 전략이란 효과적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읽기 영역에 적용해 보면, 읽기 과정은 주제나 텍스트 스키마, 어휘

등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는 개념적 지식, 단어 해독 기능, 단어로부터 명제를

구성하는 기능 등의 자동화된 기능, 목표에 따른 다양한 읽기 접근 방식과 자

기 이해 조정으로 구성되는 전략의 세 측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읽

기에서 어려움은 느끼는 것은 글의 내용에 대한 단언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읽기 과정을 구성하는 하위 과정과 그 통합 과정에 대한 과정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간의 읽기 연구 결과

6



언어 사용 전략의 자동화와 초인지

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자는 스키마 이론과 관련이 있으며, 후자는 초인지 이론

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언어 교육의 목표가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언어

사용 능력은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언어 교육의 최우선 목표는

학생이 단언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3 . 전략의 자동화와 초인지

(1 ) 언어 사용 전략과 과정적 지식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전략을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 전략

과 학습 전략, 교수 전략 등은 모두 전략 strategy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까닭은 그 기본 요소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적용 대상이나 목표

가 달라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된다. 사실 이러한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전략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밝히는 일이

다.2)

사실 전략이라는 용어는 그 포괄 범위가 매우 넓다. 학습 전략이나 교수 전

략, 읽기 전략이나 쓰기 전략과 같은 언어 사용 전략 이외에도 다루는 내용의

크기에 따라 전략을 구별하기도 한다. C. B. Leshin et al. (1992: 2- 3)은 다양한

책략(tactics )은 하나의 전략을 구성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

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미시 전략

(micro- st rategies )으로 단순한 개념이나 태도와 같은 적은 내용을 가르치는 데

적절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둘째는 거시 전략(m acro- st rategies )으로

2) 이 용어들은 모두 적용 대상이나 목표를 의미하는 부분과 그 과정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전자는 용어의 앞 부분을 형성하고, 후자는 용어의 뒷부분을 형성한다. 이러

한 용어 구성 방식은 이들 전략이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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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선택이나 내용 연결과 같은 좀더 큰 단위의 내용을 다루는 데 적절한 것

이다. 셋째는 최근에 인식되는 것으로 중간 전략(int erm ediate strategies )으로

몇 개의 아이디어의 관계를 탐구하는 등의 중간 정도 크기의 내용을 다루는 전

략이다. 이것은 다루는 내용의 크기에 따라 전략을 구별한 것이지만, 내용의 크

기는 곧 그것을 다룰 때 필요한 요소의 크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전략의 위계를

설정하는 자료가 된다.

이렇게 교수-학습이나 언어 사용, 내용 처리의 단계에 차이가 있는데도 전략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들 전략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증거이다. 전략은 t echiniques , tactics , problem solving procedures 등으로 불

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략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박수자(1994:92)는 ①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나? ② 의식적인가 무의식적인가? ③ 학습된 것

인가, 정신 능력의 일부인가? ④ 학습된 것이라면 의식적인 통제가 필요한가,

아니면 자동화할 수 있나? ⑤ 학습자가 전략을 사용하게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

가? ⑥ 전략은 특정 학습 내용 및 과제와 연계된 것인가, 아니면 사용면에서 더

일반화된 것인가?의 여섯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W enden & Rubin (1986)의 견

해를 인용하여 전략은 특정 행위나 기술(techinique)의 사용으로 드러나며, 질

문과 같이 관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정신작용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문제 지향적이며, 학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의식적으로 선택되고, 변

화가 가능하다. 고 답한다.

전략은 문제 해결 과정 problem solving procedures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문제 해결 과정에는 개념적 이해, 자동화된 기초

기능, 구체적인 영역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것이 곧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전략은 개념적 이해, 기능, 전략3)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개념적 이해와 기능은 과거 기능관에서 다루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전략관의 대두로 등장한 전략의 핵심 요소는 세번째 요소인 과정적 지식으로서

3) 이 전략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정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언어 사

용 전략은 개념, 기능, 과정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물론 언어 사용 과정을 문제 해결이라고

보고, 그 구성 요소를 개념, 기능, 전략으로 나눌 경우 하나의 전략 하위에 또 하나의 전략

를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 장의 후반부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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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이다.4)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말하면, 언어 사용 과정에 대

한 과정적 지식의 소유 여부, 즉 언어 사용 과정에 대한 인식 여부가 기능과 전

략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언어 사용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면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고, 언어 사용의 목표와 시기 및 방법

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언어를 사용하면 전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

별은 기능 지도와 전략 지도의 결과를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일단 과정적 지식이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언어 사용 과

정 자체인 전략과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서의 전략을 구별할 필요가 있

다. 전략을 목표 지향적인 인지 과정 으로 정의하면, 어느 한 가지 전략은 반

드시 다른 전략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 과정은 서로

독립된 과정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하위 요소가 되기도 하

므로, 전략 역시 기능과 마찬가지로 하위 전략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읽기 전략 중 중심 내용 파악 전략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부터

이미 읽기 전략의 하위에 또 하나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심 내용 파악

전략 역시 중심 소재 찾기나 주제 찾기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것 역시

하위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전략은 점차 하위

전략으로 구성되므로, 어느 단계를 기준으로 전략을 제한하여 논의할 수가 없

다. 하위 전략을 설정하는 한계는 과정적 지식으로서의 전략이 더 이상 필요하

지 않은 단계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기능과 하위 기능의 관계처럼 전략과 하위 전략의 관계를 설정할 경

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둘은 매우 중

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하위 기능들의 합이 곧 상위 기능이 되는 위계

적 관계가 형성되는 매우 고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매우 역

동적인 특성을 갖는다. 일정한 하위 전략들의 합이 곧 상위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전략은 필요에 따라 하위 전략를 선택하게 된다. 전략은 정

신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가변적이며, 문제 해결의 목표에 따라 필요한 요

4) 기능관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기된 이론인 전략관은 기능관의 기초 위에

과정적 지식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으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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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기능과 같이 체계화된 틀을 제시할 수 없다.

이때 모든 전략은 항상 고정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전략의 위계가 바뀌기도 하고, 전략 사용에서 배제되기도 하는 매우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결국 언어 사용 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언어 사용 과

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적 지식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몇 가지 정신적, 행동적 과정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과정은 전체 과정

을 구성하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체를 형성하여, 목표를 달성하

는 데 각각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것의 수행을 돕는다. 과정적 지

식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은 매우 역동적이며, 학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동

화가 쉽지 않으나, 일단 자동화되면 수정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

(2 ) 전략의 자동화

우리는 과정적 지식으로서의 전략을 학습할 때 인지적인 기능(cognitiv e

skill )을 학습한다. 이것은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결정

을 내리는 등의 일을 할 때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략이

항상 과정적 지식으로 존재하게 되면 언어 사용 능력은 향상될 수 없다. 언어

를 사용할 때 목표에 따라 과정적 지식을 항상 기억 속에서 인출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인지적 과정과 초인지적 과정을 함께 적

용하게 되면 언어 사용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로 인하여 언어 사용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 전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인식

하지 못할 정도로 자동화되어야 한다.

전략의 자동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Ander son (1983, 1990)에 의

하면 기능이 자동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1 단계 : 인지적 단계(cognitiv e st age)

2 단계 : 연합적 단계(as sociative stage)

3 단계 : 자율적 단계(aut onom ou s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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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인지적 단계는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단언적 지식을 기호화하거나 해석하는 단계이

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새로 받아들이게 되는 단언적 지식의 해석을 위해 일반적인 목표 달성 과정

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목표에 대한 분명한 진술과 사용 가능한 정보,

문제와 조건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므로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엄

밀하게 구별된다. 언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인지적 단계에서 별다른 노

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언어 사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도 부족하기 때

문에 일반적인 목표 달성 과정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 단계는 문제 해결 즉 언

어 사용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과정에 의식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인지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과정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허용한다. 결국 목표 달성은 언어 사용 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조절과

정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두번째 단계인 연합적 단계는 언어 사용 과정에 대한 의식을 잊어가는 과정

이다. 이 단계는 여러 과정이 하나의 큰 과정으로 통합되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의 통합이 이루어질수록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연합적 단계

의 중심은 과정에 대한 의식에서 벗어나 과정의 연결이 인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다음 행동이나 과정에 대

하여 의식적으로 탐색하지 않고도 연결되므로 매우 빠르고, 정확하며, 정신적인

노력이 덜 필요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언어 사용자

가 사용하는 정보의 단위가 커지므로 기억의 부담이 줄어들어 복잡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인 자율적 단계는 연합적 단계와 잘 구별되지는 않지만, 하위 과

정들의 합성과 자동적인 연결이 강화되어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완전히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언어 사용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사용한 과정과 방법에 대한 설명 능력을 상실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Ander son (1983, 1990)이 제시한 단계는 기능(skill)을 자동화시키는 데 적용

되는 것이지만, 전략이 인지적 기능(cognitive skill )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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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능으로 확립된다고 볼 때 위의 단계는 전략의 자동화에도 적용이 가

능하다.

전략의 자동화는 기능의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위와 동일한 단계를 거치게 된

다. 첫번째 단계인 인지적 단계는 전략의 자동화를 향한 전략적 학습에서도 매

우 유용하다. 전략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

고, 그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인지 과정이 반드시 전제된다. 이러한 인지 과정은 전략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전략 학습에서 강조하

고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 전략을 가르칠 경우에도 그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

에 대한 인지적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인지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

전략의 자동화에 적용되는 두번째는 연합적 단계인데, 이것은 하위 과정이나

요소의 합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전

략이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되는 합성 과정으로 시작되어 각각의 과정이 연속적

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과정적 지식으로서

의 전략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이 점차 사라지고, 다음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략의 사용은 매우 빠르고 정확하며, 적용

을 위한 노력이 줄어든다. 이 단계가 지나면 자율적 단계가 되어 전략은 문제

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단계에 이른 전략, 다시 말하면 자율적 단계에 이르러 거의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을 기능(skill)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

이라고 하면 관찰가능한 행동을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사용되는

전략은 인지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략을 과정적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의 전략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인식되어 전

략적으로 운용되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서로 연합되고, 더 큰 하나의 과정으로

작용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즉 언어 사용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하위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하위 과정은 또 하나의 전략이 되기

때문에, 하위 과정들이 자동화되어 기능과 같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전략 사용

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언어 사용 전략을 운용할 때 모든 과정에 대해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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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억의 부담이 가중되고, 과정적 지식의 적용에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작은 과정들이 연합되어 큰 과정을 이루고, 다시

더 큰 과정을 이루어가는 연합 단계에서는 작은 과정들은 반드시 기능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전

략의 자동화이다.5)

앞에서 연합적 단계가 되면 전략 사용의 이유와 방법에 대한 설명 능력이 없

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간 기능과 전략의 관계에 대한 혼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전략이 항상 전략으로서 작용하는 것

이 아니라, 적절한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언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언어

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과정의 각 단계마다 인지적인 접근을 하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으므로, 전략의 자동화는 매우 중요하다. 전략에 대한 인

지적 접근은 인지적인 상태로 머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 더 빨리 기능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정적 지식을 가르치

는 까닭은 모든 상황에서 과정적 지식을 회상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

라, 과정적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단순히 반복 연습을 통해 기능을 학습하는 것

보다 더 빠른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기능을 학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사용 기능은 언어 사용 전략을 단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동화시켜서 얻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 전략 사용을 위한 초인지의 역할

언어 사용 전략이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략이 인지

적 단계에 머물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과정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미 제시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는 사고 과정이 길어지고, 기억의 부담이 증

5) 기본적으로 모든 전략에 대한 접근은 초인지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전략이 자동화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읽기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반복하여 사용

하면 점진적으로 자동화된다. 쉬운 글이나 내용이 친숙한 글에서는 자동화가 더 빨리 이루

어지고, 글을 읽을 때 주저하거나 오류를 만들지 않고 유연하게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G. G. Duffy & L. R. Roehler (1993:159 - 17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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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전

략의 자동화를 통하여 해소되는데, 일단 전략이 자동화되면 다른 두 가지 문제

가 발생한다.

한 가지 문제는 전략의 연합적 단계에서 발생한다. 몇 가지 하위 과정이 좀

더 큰 과정으로 합성되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합은 그 자체가 하

나의 기능처럼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일단 합성이 이루어져서 어

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통합체로 생각하여 새로운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목표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의식적 평가 없이 그대로 그

전략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략이라는 것이

문제 상황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이러한 전제

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을 세트 효과(set effect ) 라고 한다.

세트 효과에 대하여 Luchin s (1942)는 일단 여러 가지 하위 과정이 합성되고 자

동화되면, 그것이 다른 상황에도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

는 가장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전략 적

용을 위한 사고 과정 없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Lewis (1978)은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세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결국 어

떤 한 가지 예에 적용할 때 매우 빠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얻으면 다른 것에까

지 최상의 과정으로 생각하여 과다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소시킬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략의 자율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앞의 문제와는

달리 적용의 가능성이 축소되는 문제이다. 전략을 과정적 지식으로 인지하면서

학습할 경우 전략의 사용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으므로, 그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가 쉽지만, 일단 전략이 자동화되고 나면 다른 상황에 적

용이 쉽지 않다. 우리가 전략을 학습시키는 까닭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

능적으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번

째 목표이지만,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 사용 상황에서 그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것을 언어

사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전략의 자동화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는 다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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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다. 이는 과거 기능 학습이 갖고 있던 문제와 유사한 것으로, 문제 해결

로서의 언어 사용에서는 매우 중요한 장애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언어 사용 전략의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재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언어 사용 전략은 인

지적인 측면과 초인지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초인지는 최근에 기억이나 의사

소통, 문제 해결 등의 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Luria와 Vygot sky ,

Piaget 등에서 시작되었다. 초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라고 하지만 매우 불명

확하며,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초인지를 개인의 인지 과정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 및 그와 관련된 결과를 지칭

하거나, 인지적인 목적과 자료를 관련시켜 능동적으로 자기를 점검하거나 조절

하는 과정으로 본다. Brown (1987)은 초인지를 인지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gnition )과 인지에 대한 조절(regulat ion of cognition )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F lavell (1981, 1987)은 감정이나 동기에까지 초인지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

다. 그는 인간의 인지 점검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지적 목표, 인지적 행동,

초인지적 지식, 초인지적 경험을 제시한다. 여기서 초인지적 지식은 관련된 인

간, 과제, 전략으로 세분된다고 하였다. 또한 초인지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거

나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때로는 거의 의식되지 않

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초인지는 언어 사용자가 자신의 인지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것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상황에 대한 인

식은 언어 사용자 자신의 근본적 인지 상태를 알고, 자신이 참여한 문제 상황

을 파악하며, 자신의 인지 상황과 문제 상황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초인지를 통하여 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초인지에는 전략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지식, 그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제, 전략의 적용 범위, 전략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 전략 전개와

결합된 노력, 그리고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흥미 (Pressley , Borkow ski &

O Sulliv an 1984:96)가 포함된다. 결국 이러한 초인지는 전략의 자동화 과정에

서 자동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단 자동화된 전략을 문제 해

결 상황에 적용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는 언제나 동일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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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절하고 수정하여야 하므로, 초인지적 접근은 필수적이다.

언어를 사용할 때 기능화된 것만으로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초인

지적 접근 중 전략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지만, 일단 목표 수행

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인지적 접근은 매우 중요해진다. 세트 효과에 의한

전략 사용의 문제는 전략에 대한 초인지적 접근 없이 문제 해결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초인지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선

택하고,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적절하게 합성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략이 자율적 단계에 들어서면 자신이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설명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인지적인 면이 축소되므로, 그 전략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때 전략에 대한 초인지적 접근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이 때의 초인지는 전략의 자동화와 방향을 달리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화 자체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에 대한 초인지적 접근은 전략의 자동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시키는 역할도 하므로, 전략 사용은 반드시 초

인지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언어 사용 전략을 학습할 때 초인지는 자동화를 촉진시키고, 문제 해

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언어 사용 전략을 학습하는 것을 개별적인 전략을 효과적으로 자동적으

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하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각각의 전략들을

서로 조화시키고, 목표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

한 자동화 촉진과 전략의 역동적 사용은 초인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4 . 전략 전이의 교육적 함의

(1) 언어 사용 전략과 내용의 구별

언어 사용 전략이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갖는가 논의하기에 앞서 언어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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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법과 내용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방법과 내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전이시킴으로써 학습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논란은 매우 간명

하게 해결된다.

언어 교육이란 학생이 언어 사용과 관련된 특정 지식과 과정을 이해하고, 기

억하며,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번 배운 것을 다른 시간에, 다른 상황에

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언어 사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방법에 초점이 있

다.

언어 사용 과정과 내용 목표를 구별하는 일은 언어 교육의 필수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 과정은 반드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읽

기에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둘의 목표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언어 사용 과정과 내용

은 목표와 수단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언어 사용의 최종 결과는 구체적인 내

용이 될 것이지만, 내용을 학습한다고 해도 학습자가 언어 사용 과정을 통제하

거나 변환하는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학습자가 내용을 알고 기억한다고 해도, 추론 과정을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

다. 정보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이를 통한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해 더욱 중요

하다.

(2 ) 전략 전이를 통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

언어 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것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언어 사용은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고정적 과정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

고 복잡한 과정이므로 언어 사용 전략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용되

어야 할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이다. 언어 사용 전략은 어떤 한 상황에서 학

습되지만, 새로운 상황에 적용될 때에는 수정이나 변형이 가능한 사고 과정으

로 학습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언어 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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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n sfer )라고 한다.

전이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핵심 과정으로 언어 사용에서는 전략 전이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언어 사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식을 확인

하고, 자동화된 형태로 전략이 저장되면 기능으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기능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재학습될 필요는 없다. R.M . Gagne (1965, 1970)은 기

능의 전이를 수평적 전이(later al tr an sfer )와 수직적 전이(vertical tr an sfer )로

나누어 설명한다. 수평적 전이는 익숙한 환경에서 이미 학습한 기능과 동일한

복잡성을 갖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느 한

기능을 학습하면 그와 동일한 요소를 갖고 있는 기능을 학습하기 쉽다는 행동

주의적 접근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기능은 정신

적인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수평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두 기능의 중첩 정도를

측정하는 데 정신적인 조작 과정을 포함시키면, 서로 다른 행동으로 보이기 때

문에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거나 관련 방식을 설명할 수 없었던 두 기능이

서로 전이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에 수직적 전이는 기능

단계상 높고 복잡한 기능은 낮은 단계의 기능에 대한 사전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전이에 의해 낮은 단계의 기능에 대한 지식은 높은 단계의 기

능으로 긍정적으로 전이된다.

언어 사용에서 정신적인 기능으로서의 전략은 수평적 전이와 수직적 전이를

함께 이루어야 하는데, 전이의 정도는 이미 학습한 기능과 학습할 기능 사이의

중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교육적으로는 전략이 자동화될 경우 그들 사이

의 공유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을 토대

로 교육과정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언어 사용 전략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 상황과 전략을 일대일로 대응

시켜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비

교 검토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초인지적 인식을 돕고 학습한 것을 수정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전략의 전이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전략이 자동화되지 않

은 경우 전이의 효과를 높여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전략 사용에 대

한 자기 평가가 중요하다. 자동화되지 않은 전략은 사실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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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처럼 수평적 전이나 수직적 전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언어 사용 맥락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략은

그때마다 다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모두 전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기

는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전략의 전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모든 전

략을 구성하는 하위 과정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전략 전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전략의 전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략 사용의 효

과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평가는 가장 중요하다. 학습자가 전략을 사용하여 언

어를 사용했을 경우 얻은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곧바도 전략 사용 여부를 결정하

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것 이외에도 전략 사용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 전략의 핵심은 과정적 지식이지만, 전이를 위한 전략 지도에서

는 전략 사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지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초인지적 지식으로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 개

념적 이해의 형식으로 저장된다.

5 . 결 론

지금까지 언어 사용 능력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기능과 전략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이러한 기능과 전략의 관계를 토대로 하

여 언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국어 교육

의 목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어 교육의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며, 둥

시에 각 영역별 기능과 전략의 통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인식은 능력(ability )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어 기능

(skill ), 전략(str at egy )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개념은 이론적 기반

이 다르고, 언어 사용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

기가 쉽지 않다. 최근까지 능력, 기능, 전략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

였지만, 기능과 전략은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관련이

있다. 행동주의에 기초한 기능과 반행동주의에 기초한 전략이라는 개념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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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인지적 작용 역시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으므

로, 이들은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언어 교육의 목표는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문제 해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제란 목표는 존재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크게 개념적 이해,

자동화된 기초 기능, 전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언어 사용을 의

식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언어 사용의 목표 달성

이 쉽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언어 교

육의 최우선 목표는 문제 해결 상황에서 학습한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략 지도와 관련이 있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포괄 범위가 매우 넓어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모든 전략

은 과정적 지식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언어 사용 전략은 언어를 사용하는 목표

와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몇 가지 정신적, 행동적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각각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목표에 따라 적절하게 합성되어 역동

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재인

지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므로 자동화되어야 한다. 전략

의 자동화는 기능의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단계, 연합적 단계, 자율적 단

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인지적 단계에서는 과정적 지식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과정의 적용 속도를 높이지만, 연합적 단계에 이르면 과정적 지식을 인지하

지 않고 여러 가지 하위 과정들을 연결하여 더 큰 과정으로 통합하며, 자율적

단계에 이르면 과정적 지식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적인 통제가 없어진

다. 이 단계에 이른 전략을 자동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전략은 자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어

야 한다. 과거 기능과 전략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이 있었지만, 기능을 관찰가능

한 행동에만 제한하지 않고 인지적 기능(cognitiv e skill)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파악하면 전략의 자동화를 통하여 기능을 학습하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이 자동화될 경우 세트 효과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의 상실, 과

20



언어 사용 전략의 자동화와 초인지

정적 지식의 망각으로 인한 전이력의 축소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것은 과정적

지식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초인지적 접근을 통하여 해

결할 수 있다. 전략에 대한 초인지적 접근은 전략의 자동화를 촉진시키는 역할

을 하면서, 동시에 전략의 자동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략 학습에서는 초인지적 접근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언어 사용을 문제 해결이라고 보고, 핵심 과제를 전략 학습이라고 할 때 중

요한 것은 전략의 전이력이다. 언어 사용 전략은 일단 학습하고 나면 그와 중

첩되는 요소가 많은 문제 상황에 쉽게 적용되는 수평적 전이와 더욱 복잡한 전

략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수직적 전이가 함께 일어난다. 이것 역시

초인지적 접근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전략 전이는 언어 교육이 내용 학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라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해 준다. 이것은 언어 교육이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이기도 하다.

<참고 문헌 >

노명완(1992), 기능 학습의 수업 절차 , 교육 연구 12권 10호.

박수자(1994), 독해와 읽기 지도, 국학자료원.

임두순(1989), 독해 점검 전략의 학습효과 연구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영환(1994), 읽기 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10 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Ander son , J .R .(1982), Acquisit ion of Cognitiv e Skill , P sy cholog ical R ev iew ,

89.

Bereiter , C. & M . S cardam alia (1983), Intentional Learning as a Goal of

Instruction , In Resnick , L.B. (ed.), K nowing, L earning and Ins truc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 s.

Duffy , G.G. & L.R. Roehler (1993), I mp rov ing Classroom R eading I ns truction

: A D ecis ion - M ak ing A pp roach , McGraw - Hill, INC..

21



國語敎育學硏究 5 (1995)

Eggen , R .D. & D.P . Kauchak (1988), S trateg ies f or T eachers : T eaching

Content and T hink ing S k ills , Prentice Hall.

Ellis , S . & R.S . Siegler (1994), Dev elopm ent of Problem S olving , In

Sternberg , R.J . (ed.), T hinking and Problem Solving , A cademic

Press .

Erics son , K.A . & R. Hastie (1994), Contemporary Approaches to the Study

of T hinking and Problem Solving , In St ernberg , R .J . (ed.),

T hinking and Problem S olving , A cademic Press .

Gagne, E .D., C.W . Yekovich & F .R. Yekivich (1993), T he Cog nit iv e

P sy chology of S chool L earning , Harper Collin s College Publisher s .

Hunt , E .(1994), Problem S olving , In Sternberg , R .J . (ed.), T hinking and

Problem S olving , Academic Press .

Irwin , J .W . & I. Baker (1989), P rom oting A ctive R ead ing Comp rehens ion

S trateg ies , Pr entice Hall.

Larkin , J .H .(1989), What Kind of Know ledge T ran sfer s? , In Resnick , L .B.

(ed.), K now ing , L earning and Ins truction, Lawrence Erlbaum

A ssociates , Publisher s .

Leshin C.B., J . P ollock & C.M . Reigeluth (1992), Ins truct ional D es ig n

S trateg ies and T actics , Educational T echnology Publicat ion s .

Nicker son , R .S .(1994), T he T eaching of T hinking and Problem S olving , In

Sternberg , R.J . (ed.), T hinking and Problem Solving , A cademic

Press .

22


